
“시간을넘어때가왔습니다.”

::외관 ::

겨우 끄트머리를 남겨놓고 묶인 흰머리카락은 언뜻보면 뻣뻣하고 푸석하며 곱슬기 없이

곧다.
유난히 하얀 피부가 돋보이고 검은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강렬한 붉은색 눈동자는 무엇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다.



왼쪽 눈 아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먹은 것이 튀었다거나,잉크가 묻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길다란 양쪽 귀에는 마음대로 해놓은 것처럼 두서없이 피어싱이 꽂혀있다.
가늘게 뻗은 팔다리와 손가락,자세히 보면 가끔 듬성듬성 작게 생채기가 나있지만 본인은

크게 아프지만 않다면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
직업병인지 허리에 칼이 없는 날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마치

옷의 일부처럼 보일 정도.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던가,더위를 많이 탄다는 등 여러 변명을 하며 원 복식에서 많이
생략한 복장을 하고 있다.복장은 의외로 스스로 개조한 것.움직이는 것에 불편한 것은 다

없앴다.

::이름 ::
멜 / Mell

::나이 ::
32세

::시열대 ::
시간의 오카리나

::성별 ::
남

::키/몸무게 ::
170cm
72kg

::성격 ::

효율적,단호함
실패한 경험을 싫어한다.

되는 것은 된다고 말하고,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되도록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일을 해결하려 하지만 의외로 설득이 잘 된다면 쉽게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어쨌든 가장 빠르고 나은 길을 원하는 사람이다.

강박,신중함
겉으로는 여유롭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여 항상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격한 감정을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쓰며 항상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주의한다.



담백함,수더분
자신에게만 항상 지나치게 과한 기준을 세워 평가하지만 타인에게는 유하고 벽이 낮다.
하지만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다,주로 인상을 쓰는 일이 잦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편.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진 않는 듯 하다.

집요함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
별 것 아니라 하더라도 은근 욕심이 있어 가끔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사단 내 소속::
일반병

::포지션 /필살기 스킬 ::
딜러

필살기:침묵의 레퀴엠
그의 모든 기억과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적의 급소에 찔러넣는 강력한 일격 속엔 그가 느낀 슬픔,분노,죄책감 등이 사려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그의 공격을 보고 있자면 섬찟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기 ::
주 무기:한손검

보조 무기:방패 없음

:: 스탯 ::
힘: 1 ■■■■■■□□□□ 10

6
용기: 1 ■■■■■■■■■■ 10

10
지혜: 1 ■■■■□□□□□□ 10

4
인내: 1 ■■■□□□□□□ 10

3
체력: 1 ■■■■■■■□□□ 10

7

::기타사항 ::

▷양손잡이이다.

▷사단장직을 맡고 있다.스스로의 능력에 꼭 걸맞는 자격이라고 생각한다.



▷군단장인 리베라와는 기사단에 들어온 뒤 친해진 사이로 종종 사적으로 만남을 가져

식사를 하거나 가볍게 한 잔을 하기도 한다.현재는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된 듯 하다.

▷여름 태생이다.잠깐 지냈던 곳도 더운 곳.추위를 덜 타고 더위를 많이 탄다.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 움직임이 무뎌진다고 해서 잘 먹지 않는 편이다.기회만 있으면
공복을 채울만큼 무언갈 먹긴 한다.담백하고 간이 세지 않은 것을 원하는 편.

▷왕가를 섬기기 때문에 존댓말이 입에 붙어있다.어린 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존대를
한다.반말을 하라면 오히려 불편해 한다.말투는 뻣뻣하고 또박또박,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주로 밤에 활동해서 눈이 조금 나빠진 편,안경을 써도 희미할 때가 있는 듯 하다.

▷지구력은 좀 약한 편이다.주로 빠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

▷시커족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들키지 않게 숨은 뒤 순간을

노려 한 번에 적을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한다.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현재는 다룰 수 없는 무기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하이랄 왕가에 헌신하며 왕가의 지속이 자신의 살아가는 목표이자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전투와 지식도 충분히 쌓아올렸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칼은 항상 소지하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좋아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든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하이랄 왕가 /숲
싫어하는 것 :하이랄을 위협하는 모든 것 /게으른 사람 /단 음식

::선관 ::
없음


